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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 미술의 흐름은 삼대 조류가 거론되어 왔는데 하나는 중국 미술이며, 다른 

하나는 인도 미술이었다. 그리고 직물로 표현하자면 이 양대 조류는 경사(經絲)이

며, 페르시아의 미술은 그 위사(緯絲)의 역할을 이루던 것이다. 다시 말해 페르시

아의 미술은 중국, 인도의 미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류를 이루면서 각 시대마다 

병행하여 동서 문화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. 

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상대(上代) 문화와 동아시아의 문화와 서아시아 문화의 

관계에 대해 미술사 연구의 입장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, 1956년에 도

쿄 대학이 주최하는 이라크·이란 유적 답사를 계기로 페르시아 미술에 관심을 갖

게 되었다. 특히 1958년 이란 고원 북부 길란(Gilan) 주(州)에서 기원전 1000년 경 

청동기 시대 말기와 철기시대 초기에 속하는 시기와 기원전 4세기경부터 기원후 6

∼7세기경까지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양 시대 고대 무덤 

군의 발견은 페르시아 미술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. 전자에서는 황소를 

비롯한 각종 형상 토기가 포함한 당시 페르시아 미술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물

들이 출토되어 중국 선사 시대, 은주(殷周) 시대의 청동 제기(祭器) 등과 비교해 볼 

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. 또한 후자에서는 파르티아, 사산 왕조 시대의 금속 및 

유리 그릇류가 다수 출토되어 중국의 육조·수당 시대와 일본의 고분 시대부터 헤

이안 시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동서 문화 교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.




